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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일 다투는 형제자매를 위한 관계 회복 방법

친구랑은 잘 지내는데 집에만 오면 형제자매와 매일 다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친구

든 형제자매든 모두 사회적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인데, 왜 이렇게 갈등

이 생기는 걸까요? 형제자매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법을 알아봅니다. 

부모의 태도를 점검해주세요

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태도입니다. 아이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변 성인이 해결

하는 방식을 보고 따라합니다. 그중 부모는 아주 좋은 모델이 되겠죠? 아이들끼리 다

투는 장면을 잘 관찰해보세요. 아마 평소 부모가 사용하는 어투를 아이들이 그대로 따

라하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. 따라서 평소에 언행을 조심하고, 건강한 방식으로 

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세요.

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기다려주세요

신체적인 다툼으로 번지지 않는 한 아이들의 갈등에는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

아이들끼리 해결하기 전에 부모가 계속 개입한다면, 아이들은 갈등 상황에서 부모에 

대한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. 

형제자매에게 늘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

부득이하게 개입을 하게 되는 경우, 형제자매에게 늘 공평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

야 합니다. “형이니까 양보 좀 해” 또는 “동생이기 때문에” 등은 아이들에게 이해하기 

어려운 말입니다. 두 명 모두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공평하게 기회를 나눌 

수 있도록, 즉 모두에게 같은 이익과 불이익을 경험하게 해야 합니다. 

아이 각자와 개별적인 시간을 가져보세요

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수 있도록 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이때, 아

이에게 “너는 엄마에게 아주 특별해”라고 말해주세요. 첫째는 첫째라서, 둘째는 둘째

라서 겪었을 속상한 마음을 엄마의 사랑으로 다독여주는 것입니다. 

 


